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새 방향을 주신 예수님
요한복음 7:53–8:11
서론

우리는 지난주에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If anyone is thirsty, let him come to me and drink. Whoever believes in me, as the Scripture has said, stream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within him.”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도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 소리들이 들리지만, 주님께 집중해서 나아갈 때 주님은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식 말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메시야 족보의 조상으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를 부르셔서 주님의 구속 역사에 사용해 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부분은 이탤릭체로 되어 있거나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본문은 초기 사본에 없던 것들이 추가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도 그런 본문 중 하나입니다. 이 본문은 가장 오래된 요한복음 사본들에는 나타나지 않고, 현존하는 사본상으로는 5세기 베자 사본에서 처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다룰 때 우리는 “요한이 원래 쓴 본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교회가 오래 보존해 온 예수님의 긍휼과 회개의 메시지를 담은 귀중한 전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통해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동시에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 그리고 회개로 부르시는 음성을 깊이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죄는 반드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예수님은 새벽에 성전에 다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나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 역사를 방해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3–4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계신 그 중간에 세웠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사회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습니다. 그 주위에는 돌을 든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자는 극심한 수치와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죄를 지을 때 이렇게 가족에게 버림받고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리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던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탄은 죄는 즐길 만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대가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수치를 당할 것을 알았더라면 이 여인이 그러한 죄를 범했을까요? 아마 이 여인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죄를 가볍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는 예수님 앞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고후 5:10절은 말합니다. “For we must all appear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that each one may receive what is due him for the things done while in the body, whether good or bad.” 하나님은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은 말합니다. “Moreover, the Father judges no one, but has entrusted all judgment to the Son.”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쌓아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은 마음이 완고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가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2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If we deliberately keep on sinning after we have received the knowledge of the truth, no sacrifice for sins is left, but only a fearful expectation of judgment and of raging fire that will consume the enemies of God.”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계속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죄는 숨겨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4–5절을 보면 그들이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압박하면서 묻습니다. “돌로 칠까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는 두 사람 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연약한 여성만 붙잡아 왔습니다. 6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여자를 모세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여인은 경멸의 대상이었고 죽어야 할 자였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무슨 사건이 터지면 범인들이나 그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죽일 놈”, “나쁜 놈”이라고 분노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대화거리가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러한 죄악을 범할 잠재적인 요소가 자기 내면에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거두시면 누구나 쉽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본 것은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 고도로 계산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시면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요 18장 31절).  또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시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 오신 사랑과 은혜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고, 실제로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고 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는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trap에 빠뜨리려고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간음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를 정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28절은 말합니다. “Do not commit adultery. But I tell you that anyone who looks at a woman lustfully has already committed adultery with her in his heart.” 예수님은 마음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살인의 죄, 미움의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이 불쌍한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종교 지도자들이 자주 범하는 위선의 죄악에 대해서 쓰셨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그들의 마음속 죄악과 탐욕의 죄를 드러내셨는지도 모릅니다. 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 묻고 또 묻습니다. “선생이여,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코너로 몰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글을 쓰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간음죄가 죽어 마땅한 죄라는 사실을 부인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너희는 정말 죄에서 자유롭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에 가책을 느꼈습니다. 어른부터, 곧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사라졌을까요? 왜 먼저 나이 많은 사람이 떠났을까요? 인생을 더 오래 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죄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까지 모두 떠났습니다. 이것은 정죄하던 모두가 다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류는 모두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단지 거기 서서 여인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죄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아무도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율법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종교적인 정적으로 여기던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여인과 같이 죄를 지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율법의 근거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정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새 방향을 주신 예수님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그 여인은 말합니다.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죄 많은 인간이 또 다른 죄인을 심판하고 정죄할 권세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직 우리 죄를 정죄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장차 그 여인의 죄 값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친히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여인의 죄를 위해 죽으시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결코 가볍게 보신 것이 아닙니다. 장차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지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이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 죄 속에 머물러 살지 말고 죄를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죄를 떠나는 새 방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계속 죄 속에 살 수는 없습니다. 죄를 한순간에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끊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떠나 이제는 은혜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드리신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유혹 받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때 죄는 힘을 상실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음을 경험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중앙에 던져져서 극도의 수치심과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죄의 대가를 알았습니다. 또 자신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은혜를 들은 여인은 죄에서 떠났을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형제자매의 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죄를 도전하고 목장에서도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초는 언제나 은혜와 사랑이어야 합니다. 죄 짓는 형제자매를 위해 조언하려면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죽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그 사람을 방종하게 합니다. 둘 다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말씀으로 제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도 남을 판단할 때는 말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타인의 죄를 보면 자기의 죄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타인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나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용서로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새로운 삶을 살도록 방향을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니까 그냥 죄 짓고 살고 또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자 자신의 고귀한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변합니다. 변화되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이미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은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친히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의 공로와 사랑을 알 때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결론/ 적용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죄의 수치와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숨길 수 있을 것 같고 즐길 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사람을 죽입니다. 이 여인이 무리들한가운대 서서 엄청난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것은 비교가 안됩니다. 지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구덩이 속으로 던져질 마지막 심판은 이것과는 비교를 할수 없는 것입니다.분술종은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죄는 cool 한 것이 아니고 나를 죽입니다. 존 오웬은 “Be killing sin, or it will be killing you.” Sin does not disappear simply because we leave it alone. Sin continues to grow in our hearts and, in the end, destroys our souls. Therefore, those who have received the grace of Jesus must not take sin lightly. Instead, we must depend on the Holy Spirit daily and fight against sin.
둘째,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은 그 여인을 정죄했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도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먼저 내 안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돌을 들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목장에서 내가 본 나의 죄악들도 나누어 봅시다. 우리는 목장에서 공동으로 우리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나의 죄와 유혹당하는 것 실패하는 것등을 나누면서 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구원과 제자양성을 할 수 있다. 
셋째,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새 삶으로 부르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묵상합시다. 구속역사의 주역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매일 가지며 그 은혜를 목장에서 나누도록 그리고 이 시간 내가 떠나야 할 죄는 무언인가를 살펴보고 결단을 합시다. 구체적으로 작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유혹당하여 게임이나 미디아에 노출되는 시간을  목장식구와 VIP를 위해 중보 기도하도록 그리고 매일 하가다와 말씀 묵상을 하도록 

